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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생활습관 시리즈 Ⅱ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습관
(빌립보서 1:12-21)

1.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진짜 불행해지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평생소원

은 로마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옥을 재해석했습니다. 매일 4시간마다 

교대하며 자신을 지키는 로마 친위대 군인들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자유

인이었다면 저 콧대 높은 엘리트 군인들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귀

한 영혼들을 내 발 앞에 친히 보내주셨구나!’ 결국 그 차디찬 감옥은 로마의 심장

부를 복음으로 폭격하는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이 상

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순간,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2. 마음의 통제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 습관

두 번째 습관은, 까탈스러운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태

도’를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시기하던 경쟁자들

이 신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났다. 이 틈에 우리 영향력을 키우자”라며 바울

에게 상처를 주려고 괴상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고 끙끙 앓다가 내 평안을 마귀에게 다 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타인의 비난에 자신의 행복 스위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주변의 비방 따위에 요동할 이유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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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영적 배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바짝 밀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3.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마지막 습관은, 내일 일을 내가 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온

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내일 참수를 당

할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도 그의 기쁨을 꺾지 못했

습니다. 살고 죽는 결과조차 신실하신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뜻대

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고집대로 풀렸다면 벌써 교

만하여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감히 상상조차 못 했던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성령님이 막으셨고, 순종하여 강제로 튼 발걸음이 빌립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고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반전 드라마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감옥이라는 

악조건까지도 다 버무려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 이 신뢰가 있었

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니 의미가 있고,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니 축

복이라는 영적 배짱이었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짜증과 압박감, 인간관계의 상처

에 허우적거리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

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세 가지 영적 습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내 계획이 깨진 그 자리에 일하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

을 당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